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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벤처투자주관, 모태펀드 전북·강원 지역혁신 분야 운용사 선정

안다아시아벤처스가 2023년 4월 10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
에서 주관하는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
을 전해드립니다. 

안다아시아벤처스는 전년에 이어 두번째 정부 펀드인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
펀드 운용사 선정을 계기로 더욱 공신력 있는 벤처투자회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전북벤처기업협회,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과 지역혁신 전문
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우수기업을 포함한 혁신 벤처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
니다.
또한 이번 펀드 출자자인 대창스틸, 현대공업 등과 함께 적극적인 멘토링. 그리
고 하나은행 지역 본부를 통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혁신 벤처 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 국내 유일의 충전기 인프라 전후방 산업 커버 가능한
모빌리티 인프라 기업

2) 급속 충전기 대량 수주 및 제조사업 진출로 매출액
3.4x 증가 예상(기확보 보조금 약 300억원)

3) 23년도 4월 기준 총 수주량 반영한 충전용량 환산시 민
간 충전서비스 사업자(CPO) 1위 달성

■ 22년 12월 선행 투자시점 대비 23년 1~4월 기준 영업 성과

[이지차저(후속 투자)]

 신규 투자검토 기업



안 다 아 시 아 벤 처 스

2 0 2 3 년  4 월

■ 투자포인트

2

(CPO*) 2023년 1~4월만 총 3,095기 신규 수주(용량 기준 182,215kW 확보)하였으며, 특히 급속충전기 확
보 대수 22년 대비 6.34배 증가(251기→1,591기)하여 현재까지 총 수주량 포함한 충전기 충전 용량 기준으로
환산 시 충전서비스(CPO) 민간 업계 1위 달성
(보조금) 22년도 연간 총 보조금 확보 금액 130억원에서 23년도 1~4월만 보조금 300억원 기확보하여, 연말
까지 400억원 이상 확보 목표하고 있음. 환경부 총 예산 3,000억원 중 약 10% 확보한 상태로 1분기 물량 중
약 50%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 CPO(Charge Point Operater):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 사업자

■ 향후 전망

(실적) 금년도 실적으로 매출 460~550억(보조금 포
함), 당기순익 30~40억 정도 예상. CPO 매출 180억
원, 보조금 수익 120억원 예상. 특히 급속충전기 대
량 수주로 인해 충전기 제조 자회사 설립 예정으로 확
보한 보조금은 자회사로부터 충전기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고 매출 내재화 예정

(미래전망) 매년 1만기 이상의 충전기 구축 계획으로,
25년에는 총 충전기 수 5만기를 운영하는 CPO 업계
최상위권 M/S를 확보할 예정. 전기차수 증가에 따른
개별 충전기 사용량 증가로 CPO사업의 매출 및 이익
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26년 매출 2,100억원, 당기순
익 720억원 달성 목표)



1) 높은 업력과 업계 레퍼런스를 보유한 국내 1위 PR 업
체

2) 네이버 Hyper-Clova협업 AI 보도자료 작성 등 Tech
기반의 新 BM 창출

3) 빠른 회수 가능성(`23년 하반기 중 상장 목표)

■ 함파트너스의 사업모델

[함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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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는 브랜드 전략부터, 광고, 프로모션, 디지털, 언론
홍보, 퍼포먼스까지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대행사

15년간, 다양한 산업의 500여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브
랜드 마케팅 활동 진행해왔으며, 현재 약 70건의 계약
Clients 보유

국내 최초 PR Tech 기반 미디어 플랫폼 ‘NEWSLINK’
런칭하여 인력 중심의 기존 PR Work의 자동·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예정

■ “국내 PR 산업” 시장전망

■ 향후 전망

•국내 PR업체 수는 약 1,000여개 존재하는 것으로 예
측되고, 2021년 기준 상위 8개 업체의 PR 취급액은 약
1,400억 이상으로 국내 PR시장은 약 1조 원을 상회하
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과거 연평균성장률과 2021년 추정 시장규모를 기반으
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약 1.7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성장률 15%)


